
 

 

◆ 축도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폐회찬양,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2024년 11월 3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11월 예배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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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독문 45번, ‘시편 103번’ 낭독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With all my heart I praise the LORD, & with all that I am I praise his 
holy name!  With all my heart I praise the LORD!  

I will never forget how kind he has been. The LORD forgives our sins, 
heals us when we are sick, & protects us from death. His kindness & 

love are a crown on our heads. Each day that we live, he provides for our 
needs and gives us the strength of a young eagle. The LORD is merciful!  

He is kind & patient, & his love never fails The LORD won't always  
be angry and point out our sins;he doesn't punish us as our sins deserve. 

How great is God's love for all who worship him?  Greater than  
the distance between heaven and earth! How far has the LORD taken our 

sins from us? Farther than the distance from east to west! 
Just as parents are kind to their children, the LORD is kind to all who 

worship him,  because he knows we are made of dust.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he owned and left for a foreign country,  
where he wasted all his money in wild living.   

14. He had spent everything, when a bad famine spread through 
that whole land. Soon he had nothing to eat. 

15. He went to work for a man in that country,  
and the man sent him out to take care of his pigs.  

16. He would have been glad to eat what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 thing. 

17. Finally, he came to his senses and said,  
"My father's workers have plenty to eat,  

and here I am, starving to death! 
18. I will go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God in heaven and against you. 
19.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like one of your workers.> " 

20. The younger son got up and started back to his father.  
(Amen)  

 

1. 2024년 교회 표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예배특송 : 크리스찬, 은효, 사무엘 
  

3. 11월 30일(토) : 새소망 가족모임 - 황호진/이경미 집사 가정 
 

4.  성도 소식 

    * 고귀란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기침, 고혈압, 다리 부종 증상이 완치되기를… 

    * 최경희 집사 - 오른 손 관절염이 빠르게 치유되기를…, 

    *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과 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권선아/권지현 (태양,우주) : 멕시코 (10/27-11:4)   

       - 편홍법/신유희(도중,예원) : 스페인 (11/7-14) 

         

5. 러시아 소망선교센터 철거소송이 승소하고, 장석천 선교사님의    

   11월 선교지 복국 준비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길 기도해 주세요. 
 

6.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의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기도합시다. 



 

 

 

8. 오늘의 말씀 :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1.’ 
 

 

 

◆ 누가복음 15장 11-20절 a.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 Luke 15:11-20 a (Cev.)  

10. Jesus also told them another story: Once a man had two sons. 
11. The younger son said to his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property."  

So the father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his two sons. 
13.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packed up everything  

7. 대표 기도 : 신유희 집사 

 

 4. 찬양, ‘내 주님께 더 가까이’ 



 

 5.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6.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